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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고 지원 작품들도 장르별로 고른 수준과 풍
성한 주제를 담고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일상의 구체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경기도 지역의 
문학예술의 현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로예술 문학 접수 건수는 총 68건으로 3인의 장르별 심의위원(시, 
소설, 평론)의 1,2차 심사를 통해 12건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간 합의에 따른 공통) 선정기준은 지원 목표의 구체성, 우수성, 예술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예술
적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았다. 

 심의대상 작품들은 ‘원로문학’이라는 생애적 특성을 반영하듯, 노년의 질병과 가난,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회고 및 성찰 등의 주제들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인생과 노년의 태도를 가꾸어가
려는 글들이 많았는데, 평이한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을 창조적 형식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글들도 
있었다. 한편에는 자본주의의 부조리, 빈부 격차,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갈등하는 정치세태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옹골찬 목소리들도 있었다. 원로문학에서 이채로웠던 것은 이러한 주제
들을 ‘시조’라는 전통적 형식에 담아내고 시조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작품들이었다. 식상할 수도 있는 내
용과 형식을 원로문학에서 치열하게 다시 각색해가는 현장성이 반가웠다. 한국의 섬을 주제로 한 연작이나 
지역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다사다난한 이야기는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또한 경
기도의 특정 지역의 문화재를 테마로 시화한 작품들과 지역성에 기반한 농사일과 자연을 그린 창작은 경기예
술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작품들 중에 심의위원들은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로문학’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작품들은 대체로 원숙한 사유와 깊이 있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나 
이 중에서도 숙련을 통해 형식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주제에 있어서 지역성은 물론 보편적으로 공
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기도 예술가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 외의 지원자들의 분
투에도 박수를 보낸다.


